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박정민 X 지수 캐스팅!
우리가 헤어진 날, 좀비가 세상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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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가 박정민, 지수 캐스팅 확정 소식과 함께 첫 번째 스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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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과 곰신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이다.

대세 배우 박정민과 글로벌 스타 지수가 만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밀수>, <시동> 등 매 작품 탁월한 연기를 보여줬던 박정
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늦깎이 군인 이재윤 역을 맡았다. <설강화: snowdrop>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영화 <전지적 독
자 시점> 출연 소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수는 재윤의 고무신 여자친구이자 공대 여신 출신 신입사원 강영주 역을 맡았다.

박정민과 지수는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로 뒤덮인 위험천만한 서울 도심에서 오직 서로만을 향해 달려가는 연인을 연
기한다.

공개된 스틸에서 군 복무 중 좀비 사태와 맞닥뜨리는 재윤(박정민)은 숨 가쁜 모습과 경악하는 표정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의
곁에서 유쾌한 케미를 보여줄 후임 인호(임성재)는 한층 더 놀란 모습을 보이며 위태로운 상황을 고스란히 전한다. 반면, 영주(지수)
는 다소 평온해 보이는 골목길에서 시선을 빼앗겨 스토리에 대한 호기심을 한층 더 증폭시킨다.

영화 <파수꾼>으로 ‘그해 가장 빛나는 데뷔작’이라는 평을 받으며 걸출한 신인의 탄생을 알렸고, <사냥의 시간>으로 독보적인 스타
일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비주얼텔러 윤성현 감독이 아포칼립스와 로맨스가 충돌하는 신선한 세계관으로 첫 시리즈에 도전한다. 특
히 박정민과는 <파수꾼>, <사냥의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작품으로 호흡을 맞춰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진원 작가, <킬러들의 쇼핑몰>로 스타



일리시한 뉴웨이브 액션물을 선보인 지호진 작가가 극본을 맡아 세상에 좀비가 나타나도 연애는 완성해야 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신선하게 펼쳐낸다.

다채로운 청춘 에너지로 가득한 캐스팅과 윤성현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로 차세대 K-좀비물의 탄생을 알리며 기대감을 고조시키
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2025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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